
함께사는 세상 ｜ 아산재단 지원받아 노노(老老)케어사업 진행…금천노인종합복지관

서울 시흥동에서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박미자(가명·84) 씨

는 고혈압과 관절염, 당뇨병, 허리디스크 등 여러 병을 앓고 있

다. 먹어야 할 약이 많다보니 약을 제대로 먹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잦다. 아침에 먹을 약을 이미 먹었으면서도 복용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먹기도 한다. 이러한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서울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구자훈)에서는 2016년부

터 ‘노노(老老)케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6년 7월부터 2년째 시

행 중인 이 사업은 건강한 노인 자원봉사자 15명을 약물관리 코

디네이터(코디)로 양성한 뒤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30명

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 코디들은 금천구 보건소와 약사회, 그리고 노인상담법 전문

가로부터 교육을 받고 각각 2명의 홀몸노인과 교류하기 시작했

다. 처음에는 독거노인들이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 1회 

전화통화와 월 2회 방문을 통해 친분을 쌓자 코디들의 연락이 

없으면 오히려 허전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미자 씨의 코디는 박재희(73) 씨다. 박재희 씨는 금천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만든 복약 현황판과 수납케이스를 활용해 박미

자 씨가 복용하는 약을 관리했다. 즉, 복약 현황판에는 증상과 

시간별로 약을 먹으면 스티커를 붙이고, 수납케이스에는 종류

별로 약을 보관케 했다. 교육받은 대로 항생제를 중복 복용하지 

않으며, 처방받은 약만 먹고 추가로 조제하지 않도록 안내도 했

다. 서로 가까워지자 박미자 씨는 코디에게 병원과 약국에 갈 때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 담당자인 유민경(31) 사례관리팀장은 “독거노인과의 

단순한 말벗에서 한 단계 나아간 사업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다. 약물 오·남용 관리는 대상자와 봉사자가 더 가까워지기 위

한 매개일 뿐이다. 이를 통해 홀몸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면서 “반응이 좋아서 약국이나 보건소 등과 연계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10월 개관했으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평생교육팀, 건강

지원팀 등에서 4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

은 1977년부터 4,370여 사회복지단체에 45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홀몸노인의 약물남용 막아 건강 돕는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제공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인 코디네이터(오른쪽)가 복약 현황판을 통해 올바른 약 복용법을 일러주는 모습과, 2017년 5월 17일 안성 팜랜드에서 봉사자와 대상자가 함께한 나들이.  


